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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심각한 사회현안인 자살예방에 대한 실질적 설득전략을 모색하고자 117명의 응답자

를 대상으로 2(규범적 내용/정보적 내용) x 2(웹툰 형식/텍스트 형식) 집단 간 이원요인설계

의 실험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메시지 유형에 따라 자살예방 설득효과로서 인지적, 정

서적, 행동적 태도와 행동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규범적 내용의 

메시지가 정보적 내용의 메시지보다 행동적 태도에서 설득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응답

자의 자살인식과 자아존중감을 통제하고 자살예방 설득효과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행동적 태

도와 행동의도에서 메시지 유형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한편, 성별에 따른 자살예방 메시

지 유형의 설득효과 차이는 없었고, 한국인 여부에 따라서만 다르게 나타났다. 향후 자살예방

을 위한 설득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메시지 유형과 함께 메시지 태도와 행동의도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소구전략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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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통계청이 2018년 9월 발표한 ｢2017년 사망원인통계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34.1명, 연간 총 12,463명이 자살에 의해 생을 마감하였다(통계청, 2018). OECD 표준인구 

10만 명당 연령표준화 자살률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23.0명을 차지해 OECD 평균 11.9명

과 비교해 2배 차이가 나며,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또한 10대부터 30대의 

주요 사망원인이 바로 자살이며, 40대와 50대에서도 두 번째 사망원인을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17).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는 2022년에는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탈피하겠다는 목표 하에 정부 차원의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역대 정부 

중 최초로 국정과제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국가적 노력을 포함시켜 추진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8, 1, 23). 자살예방은 주변사람들의 작은 관심을 통해 위험신호에 대처하

고,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실천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자살원인 자체가 개인별로 

복잡하고, 그에 대한 대처방안 또한 많은 고민이 요구된다. 따라서 갑작스런 불행이 발생하지 않

도록 잠재적인 위험배제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며, 자살예방을 설득하기 위한 다차원적인 메시지

의 발굴 또한 시급하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헬스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설득효과에 대한 연구는 메시지의 내용

과 형식을 다양하게 변형한 메시지 프레이밍과 연관지어 이루어져 왔다. 유방암 검진을 받지 않

을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강조한 메시지 프레이밍이 더 효과적임을 증명한 연구(Keller, 

Lipkus, & Rimer, 2003), 피부암 예방이나 금연 예방 설득을 위해서는 손실 메시지 프레이밍

보다 이익을 강조한 메시지가 더 설득적임을 밝힌 연구도 있다(Gallagher & Updegraff, 

2012). 국내 연구에서도 공익광고에서 이익과 손실 프레이밍과 공포소구 프레이밍에 대한 연구

(김정현․이명천․최현경, 2008; 차동필, 2007)를 살펴 볼 수 있다. 자살예방 커뮤니케이션 효

과에 있어서는 긍정과 부정 메시지 프레이밍에 대한 연구(선혜진, 2018)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들에 있어 사회적 영향을 자살예방 설득효과와 연계한 기존 연구는 없

었다. 사회적 영향(Social Influence)이란 가족이나 친구, 준거집단, 그리고 개인이 속한 하위

문화에서 받는 영향을 의미하며, 크게 규범적 영향(Normative Influence)과 정보적 영향

(Informative Influence)으로 나뉜다(Bearden, Netemeyer, & Teel, 1989). 규범적 영향

은 준거집단의 규범과 가치, 기대에 부응하고 수용하도록 하는 영향(Bearden et al., 1989)을, 

정보적 영향은 준거집단의 정보를 참고하여 현실을 인식하도록 하는 영향(Deutsch & Gerard, 

1995)을 의미한다. 그동안 헬스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주로 다뤄진 규범(Subjective Norm)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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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에서 행동의도를 예측하는 변인(Ajzen & 

Madden, 1986) 중 하나로 제시되어 왔으며, 개인이 본인의 건강행동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사회적인 맥락을 의미하고 있다(조성은․유선욱, 2011; Sorensen, Emmons, 

Stoddard, & Linnan, 2002). 베텐하우젠과 뮤니한(Bettenhausen & Murnighan, 1985)

은 규범은 강력한 사회적 통제로 작용하기 때문에 개인의 건강행동결과를 예측하는 데 규범의 영

향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적․정책적 노력에 주목하여, 규범적, 정보적 메시지 내용

이 자살예방 설득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려 한다. 이를 통해 자살예방 메시지의 

설득효과에 있어 효과성을 모색하는 정책실무자와 학자,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시사점을 제공하

고, 메시지 유형과 수용자의 개인 특성 변수가 자살예방 설득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

석하며, 향후 효과적인 자살예방 캠페인 전략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논의

1) 사회적 영향에 따른 자살예방 설득효과

사회적 영향(Social Influence)은 가족이나 친구, 준거집단, 그리고 개인이 속한 하위문화에서 

받는 사회문화적 영향을 의미하는데(Deutsch & Gerard, 1955), 개인이 사회적 영향을 수용

하게 되는 동기와 그 영향력에 따라 규범적 영향과 정보적 영향으로 나뉘게 된다(Cialdini & 

Trost, 1998)

먼저 규범적 영향은 개인이 사회적 요구에 순응하게 하는 사회적 압력으로(Cialdini, Reno, 

& Kallgren, 1990), 사랑받고 싶은 욕구에서 타인의 긍정적 기대에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Deutsh & Gerard, 1955, p.629). 여기에서 규범은 사회 규범으로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사

람들에 의해 사회적 행동이 유도되는 일종의 규칙 혹은 기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집단 구성원들

이 보편적으로 여기는 혹은 용인하는 행동을 규정해준다(Cialdini & Trost, 1998). 이러한 규

범은 다시 서술적 규범과 명령적 규범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서술적 규범은 구성원들이 주어진 특

정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취하는 행동에 대한 인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고 본

인들이 해야 할 행동을 결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명령적 규범은 사회 혹은 그 집단에서 허락되거

나 허락되지 않는 어떤 행동에 대해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데, 규범을 어겼을 경우에 본인들에게 

벌어질 사회적 제재나 처벌이 두려워 규범을 지키고자 하려는 경향이 있다(Cialdini & Tr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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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치알디니 등(Cialdini et al., 1990)에 따르면, 어떤 규범이 개인의 태도와 신념, 행동

에 영향을 미치려면 사람들이 행동하고자 할 때, 규범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규범의 

특징은 피시바인과 아젠(Fishbein & Ajzen, 1975)의 합리적 행동이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주

관적 규범과 그 맥을 같이 한다. 합리적 행동이론이란, 인간의 행동의도가 태도와 규범적 행동의 

이행 여부에 대한 사회적 압력을 지각하는 것으로 사회적 영향을 개념화한 주관적 규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Fishbein & Ajzen, 1975). 주관적 규범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

람들이 내가 특정 행동을 실행에 옮기거나 혹은 옮기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에 대한 사회

적 압력에 대한 개인의 지각’을 의미하는데, 수용자의 주변사람들이 특정 행동을 지지 혹은 지지

하지 않는가에 대한 규범적 신념과 준거집단의 의견을 따르고자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순응동기

가 합쳐져 결정된다(Fishbein & Ajzen, 1975). 그런데 단순히 규범적 메시지를 제시한다고 

해서 행동 변화가 유도되진 않는다(이혜규․백혜진, 2010). 규범적 영향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

해서는 행동 발생 시점에 규범 메시지를 부각해 주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기존 연구들은 언급하고 

있다(Cialdini et al., 1990). 기존 국내 연구들에서도 규범을 설득효과를 예측하는 변수로 활

용한 연구들이 있다. SNS로부터 활성화된 지각된 규범이 캠페인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김재

휘․부수현․김희연, 2012), 규범적 메시지의 금연 광고에 대한 실험연구를 통해 흡연자들의 규

범 인식 변화 가능 여부(이혜규․백혜진, 2010) 등을 살펴본 연구들이 그것이다. 

반면, 정보적 영향은 바른 판단을 위한 욕구에서 비롯되어 현실에 대한 증거로 다른 사람들

로부터 확보한 정보의 수용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의미한다(Deutsh & Gerard, 1955). 정보

적 영향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정보를 수집하여 정확한 결정을 내리려는 경향이 있다(Bearden 

et al., 1989). 이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의

해 그들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정보적 영향은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과 정보를 근거로 하는 이성적 소구를 통한 설득과도 일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정보적 영향의 

경우 각각의 개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에 의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다

(Fulk, 1993). 메시지 설득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이성적 소구는 실질적이

고 논리적인 자료들을 활용해 수용자의 이성에 호소하는 소구방법을 뜻하며, 수용자의 감정이나 

감성 혹은 가치관에 호소하는 소구 방법인 감성적 소구와는 반대되는 개념이다(강석범, 2004).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영향의 영향력은 문화권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D’ Rozario & 

Choudhury, 2000). 개인주의적 문화권의 수용자는 정보적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집단주의적 문화권의 수용자는 규범적 영향에 더 반응한다(Mourali, Laroche, & Pons, 2005), 

이는 집단주의적 문화에서는 집단의 규범을 깨뜨리는 행동을 하게 되면, 집단구성원들로부터 배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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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높고, 바로 이것이 처벌기능을 한다는 것이다(Spitzer, Fischbacher, Herrnberger, 

Gron & Fehr, 2007). 그렇기 때문에 개인주의 문화보다 집단주의 문화에서 규범에 순응하고 

동조하려는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Cialdini, Wosinska, Barrett, Butner, 

& Gornik-Durose, 1999)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규범을 활용한 설득은 미국과 같은 개인

주의 문화보다 집단의 가치와 이익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와 같은 집단주의 문화에서 더 많이 사용

되고 있다고 한다(Hofstede, 2001).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건강 관련 설득효과 연구에서 주요하게 활용되고 있는 규범적 영

향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자살예방 메시지에 있어서도 사회적 영향을 반영한 메시지 내용에 따

라 설득효과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도출하였다.

연구가설 1. 메시지가 규범적 내용인지 정보적 내용인지에 따라 자살예방 설득효과가 다르게 나타

날 것이다.

2) 메시지 형식에 따른 자살예방 설득효과

한편, 본 연구에서는 메시지 내용과 함께 메시지 형식에 따라 설득효과에 차이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메시지 형식은 설득효과에 영향을 미친다(Edell & Burke, 1987). 따라서 

메시지를 통한 설득을 위해서는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에 대한 전략도 필요하다. 

사람들은 정보를 기억하는데 있어 텍스트보다 이미지를 더 잘 기억하는데(Nelson, Reed, 

& Walling, 1976), 이미지가 텍스트에 대한 정보처리 및 기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

다(Edell & Staelin, 1983). 텍스트보다 그림형태가 시간이 경과해도 기억에 남아있고(Erdelyi 

& Becker, 1974), 학습된 정보를 이끌어내는 재인과 자신이 아는 것을 중심으로 떠올리는 회

상에 있어 효과적이다(Lutz, 1978). 또한 과거에는 텍스트를 통해 논리적으로 설득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점점 사회가 바빠지고, 수용자에게 역시 한눈에 들어오는 이미지를 통한 설득

이 더 효과가 있다고 여겨지게 되었으며, 이미지와 텍스트는 상호보완적이면서도 각자의 역할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이재영․이종민, 2016). 텍스트는 메시지의 의미나 속성을 명확히 제공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김철민, 2006), 이미지는 수용자의 인지를 더 쉽게 하고, 오래도록 인식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박가려․이호배, 2010; 유성신․최용주, 2014). 메시지 형식과 관련

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이세진 등(2015)의  메시지 표현 형태에 따른 광고효과 연구에서는 

텍스트 위주의 광고보다 이미지 위주의 광고가 더 효과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메시지에 대한 태

도나 반응은 텍스트로 인한 언어적 이해와 시각적 심상을 포함한다(Rossiter & Percy, 1980). 



메시지 유형이 자살예방 설득효과에 미치는 영향 201

그림이나 사진과 같은 시각적 요소는 텍스트가 설명할 수 없는 차별성을 살릴 수 있어 효율적이

며, 직접적이고, 사실적으로 내용을 전달하고, 언어를 통해 전달할 수 없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

다(유성신․최용주, 2014).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텍스트와 이미지 간 설득효과의 차이를 적용해 메시지 형식을 이미

지로서의 웹툰 형식과 텍스트 형식으로 구분하였다. 

웹툰은 인터넷에서 보여지기 위해 만들어진 만화로, 공익적 성격이 강한 매체이자 일상 소

재 등을 이용하여 공감을 유도하는 데 유효하다(한혜원․김유나. 2013). 최근에는 컴퓨터 화면

이 아닌 모바일의 사용이 급속도로 확장되면서 웹툰 역시 모바일 웹툰으로 빠르게 전환하여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데, 웹툰의 주이용자는 10와 20대로 스마트폰 보유자의 약 40%가 하루에 

10분 이상 만화앱을 이용하고 있다(beSUCCESS, 2017, 3, 30).

웹툰은 오락성, 상호작용, 정보 제공의 특징을 띄고 있으며, 수용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제시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도구이다(김은희, 2016). 특히 웹툰이 가지는 시각적 표현과 메시지 

전달의 용이함은 이용자들의 몰입과 재미를 유도하고 있다(유승엽․김은희, 2019). 특히 컷 당 

하나의 만화이미지가 보여지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집중이 용이하고, 컷 사이의 제약이 적어 역동

적인 이미지를 부여하기에 좋다(김운한․김현정, 2017). 웹툰은 수용자들과 효율적으로 커뮤니

케이션할 수 있는 도구라고 볼 수 있다(김은희, 2016). 특히 웹툰의 구성요소로서의 그림이 가

지는 시각적 표현과 텍스트를 통한 메시지 전달의 용이함은 이용자들의 몰입과 재미를 유도하고 

있다(유승엽․김은희, 2019). 최근 우리나라 자살예방 캠페인과 공익광고에서도 이러한 웹툰의 

특징을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설득 전략으로 자주 활용하고 있다. 

비록 위에서 언급한 선행연구들이 광고에서의 효과 연구였지만, 웹툰 역시 광고와 마찬가

지로 이미지와 텍스트를 통해 수용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태도를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웹툰 형식과 텍스트 형식으

로 메시지 형식을 구분하고, 메시지 형식에 따라 설득효과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가설 2. 메시지가 웹툰 형식인지 텍스트 형식인지에 따라 자살예방 설득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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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살예방 설득효과 : 메시지 태도와 행동의도

태도는 개인이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가지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감정의 양을 의미한다

(Thurstone, 1931). 전통적으로 태도는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 태도로 구분되어 왔다. 인지적 

태도는 개인의 주관적 지식이나 신념, 감정적 태도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느낌, 그리고 행동

적 태도는 행동경향을 의미한다. 태도는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쳐 행동을 유도하는 주요한 예측 

변인의 역할을 한다(Ajzen, 1991; Fishbein & Ajzen, 1975). 다시 말해, 실질적으로 행동하

고자 하는 개인의 의지, 즉 행동의도(Ajzen, 1991)와 태도는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기존 연구에 따르면, 태도는 개인의 다양한 심리적 욕구에 따라 형성되고 변화한다(Lee, Remfert, 

& Gelembiuk, 2003).

메시지 태도는 해당 메시지를 보고 난 후에 드는 생각이나 느낌을 말하는데(최명일, 

2007), 메시지를 통해 형성되는 태도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선행변인으로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는 간주되어 왔다(Allport, 1935). 메시지는 수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거나 수용자를 

설득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어떠한 태도를 형성하고자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적절한 

설득 소구 방법이 활용되어야 한다. 

자살예방과 관련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자살예방의 설득을 위해서는 자살을 시도하거

나 생각하는 자들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태도와 연관지을 필요가 있다. 먼저, 자살을 시도하

는 사람들은 자살생각, 절망감, 비합리적 신념 등 경직된 인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 

결정을 하기 어렵다(Neuringer, 1967). 따라서 자살예방 메시지에 대해 어떤 인지적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자살예방을 설득할 수 있는 중요한 태도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자살은 

스트레스 등 심리적 고통으로 인한 자기 파괴적인 행동 발생의 토대가 되는 부정적인 정서를 극

복하지 못했을 경우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Weishaar & Beck, 1992). 이는 자살예방을 위한 

설득효과에 있어서 정서적 태도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끝으로 행동적 태도는 인

간이 어떤 행동을 하기 전 단계로 행동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는 다시 직접적으로 행동을 하고

자 하는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친다. 흡연과 음주, 비만, 건강검진 등에 대한 개인의 태도는 관련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친다(Johnston & White, 2003). 다시 말해 앞서 언급한 건강 관련 등 

특정 행동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태도변화가 중요하다(Schiavo, 2013). 따라서 이러한 태

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메시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자살예방의 설득에 있어 관련 메

시지의 정교화가 필요하다(유현재․조은선, 2013). 선혜진(2018)은 자살예방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메시지의 경우 긍정적 전달방식이 부정적 전달방식보다 설득효과가 더 큰 만큼, 권장행동에 

대한 이득을 충분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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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메시지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도에 대한 기존 논의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

살예방 메시지의 심도 있는 설득효과 분석을 위해 로젠버그와 호블랜드(Rosenberg & 

Hovland, 1960)의 태도 개념도 등에서 설명된 바 있는 태도의 3태도인 인지적, 정서적, 행동

적 요소로 구성된 메시지 태도와 권예지와 나은영(2011)의 연구에서 활용된 바 있는 건강행동의

도를 자살예방 설득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변인으로 보고, 자살예방 설득을 위한 메시지 태도와 

행동의도 간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가설 3>과 <연구가설 4>를 추가하였다. 

연구가설 3. 메시지 유형(내용과 형식)은 자살예방 설득을 위한 메시지 태도와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4. 자살예방 메시지에 대한 태도는 자살예방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자살예방 설득효과에 영향을 주는 개인 특성

공익광고나 캠페인에서는 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해 목표 대상에 따른 설득 전략을 차별화하면, 설

득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박유식․경종수, 2002). 스택(Stack, 2000, 2005)은 자살 관련 

메시지의 경우 성별이나 연령 등에 따라 설득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

문에 메시지를 수용하는 수용자의 개인 특성들을 탐구하는 것이 필요하며(Sharaf, Thompson, 

& Walsh 2009), 메시지가 개인 특성과 어떠한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연구는 중

요한 의미가 있다(한상필, 1999). 자살예방과 관련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여자 대학생이 남

자 대학생 보다 자살생각과 자살관련 요인에 더 노출되며(양경미․방소연․김순이, 2012),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자살생각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지수, 2012). 이

는 자살예방 설득에 있어서도 성별이 주요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하게 한다. 

한편 한국 내 거주하는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의 자살인식이나 자살예방을 위한 설득과 관

련한 기존 연구는 거의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한국에 유학 온 외국인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대

한 연구가 일부 있었고, 정신건강은 자살예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새로

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유학생들의 경우 스트레스를 동반하게 되고, 특히 학업성적과 관련하여 

정신건강에 해를 입거나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고 한다(Jhu, 2011). 따라서 이러한 외국인 대

학생의 개인 특성은 자살예방 설득을 위한 메시지 태도와 행동의도에 있어서도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실험 자극물 자체가 한국어로 구성된 한국 정서

의 콘텐츠이기 때문에 한국인과 한국인이 아닌 경우에 차이가 있을 것을 예측해 자살예방 설득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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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영향을 주는 개인 특성 중 하나로 설정하였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한국인 여부에 대한 

조사 시 외국인의 국적 등을 세분화하여 고려하진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여부를 개인 특성의 하나로 측정하여, 이러한 

수용자의 성별과 함께 자살예방 설득효과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며, 아래와 같이 

<연구가설 5>를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5. 수용자의 개인 특성(성별, 한국인 여부)에 따라 자살예방 설득효과에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2. 연구 방법

1) 연구모형

이상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메시지 유형에 따라 자살예방 설득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 이론적 논의에서 기입한 바와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구성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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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설계 

자살예방 메시지 내용과 형식에 따른 설득효과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이 두 가지를 독립변수로 

2(규범적 내용/정보적 내용) x 2(웹툰 형식/텍스트 형식) 집단 간 이원요인설계의 메시지 유형

으로 구성한 실험연구를 실시하였다. 종속변인으로는 인지적 태도, 정서적 태도, 행동적 태도로 

구성된 메시지 태도와 자살예방 행동의도를 측정하였다. 

3)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18년 6월 7일, 서울 소재의 S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 수업을 듣는 학부생들을 대상

으로 실시하였다. 이들이 실험 대상자로 선정된 이유는 20대가 우리사회에서 높은 자살률을 보

이고 있는 연령대 중 하나로(통계청, 2018) 자살예방 설득효과가 필요한 주요 대상에 속하기 때

문이다. 따라서 이들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해 충동적 자살이나 생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자

살예방 연구 진행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실험연구로 진행하였으며, 회수된 응답지들 중에 일부 문항에 무응답하였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20부를 제외한 117명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최종분석에 사용

된 집단별 피험자의 분포는 ① 규범적 내용 x 웹툰 형식 조건 30명, ② 정보적 내용 x 웹툰 형식 

조건 29명, ③ 규범적 내용 x 텍스트 형식 조건 29명, ④ 정보적 내용 x 텍스트 형식조건 29명 

조건으로 비교적 균일하게 피험자 집단 분포가 이루어졌다. 

특정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실험 대상이었기 때문에 피험자의 성비나 국적의 분포는 별도 

제한을 둘 수 없어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진 않았다. 먼저 성별은 남자가 25명(21.4%), 여자가 

92명(78.6%)으로 여자가 다소 많이 조사되었다. 한국인 여부의 경우 한국인 92명(78.6%), 외

국인 25명(21.4%)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는 10대 1명(0.9%)과 30대 1명(0.9%)을 제외

한 115명(98.3%)이 20대였다. 거주지는 서울이 91명(78.4%). 경기가 22명(19.0%), 인천이 

3명(2.6%)으로 나타났다. 

4) 실험 자극물 구성

본 실험연구에서 실험 자극물은 네 가지 유형의 흑백 인쇄물로 제작하였다(<부록 1> 참조). 실험 

자극물은 전체적으로 자살예방 관련 컷으로 구성하였으며, 기존 자살예방 공공캠페인이나 공익

광고에서 사용되어 온 이미지가 아닌 본 연구의 의도에 맞게 연구자가 새롭게 콘티와 이미지를 

제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가외 변인 통제를 위해 레이아웃과 글자 수, 폰트 및 글자 크

기 등을 최대한 동일하게 적용해 실험 자극물을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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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설문지 첫 장에는 실험에 대한 안내문과 실험 자극물 네 가지 유형 중 한 종류를 제시

하였고, 피험자들이 각각의 실험 자극물에 노출된 이후,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메시지 태도

와 행동의도를 측정하는 문항과 자아존중감, 자살인식에 대한 문항을 수록하였다. 설문지의 제일 

뒷부분에는 성별과 한국인 여부 등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대해 답변하는 문항들을 포함되도록 하

였다. 

자살예방 설득을 위한 메시지 내용은 규범적 내용의 경우 기존 연구에서 규범적 영향이 ‘개

인이 타인의 가치에 부합하려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규범과 가치에 영향을 받는 정도’

로 정의된 것을 고려해 타인을 가족과 부모로 설정하고, 한국사회에서 가족과 부모에게서 받는 

규범적 영향을 고려한 메시지로 구성하였다. 즉, 자살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정으로, 당신이 자살

할 경우 부모가 슬퍼할 것이다는 식으로 웹툰 형식과 텍스트 형식으로 각각 실험 자극물을 구성

하였다. 정보적 내용은 정보적 영향에 대한 이론을 토대로 ‘메시지가 제공하는 정보를 수용함에 

있어 자신의 이성적 판단과 관련해 느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우리사회에서 자살로 죽는 사람

이 한해 몇 명이다’라는 식으로 정부부처의 객관적 통계정보와 수치를 전달하여 수용자의 의사결

정에 영향을 미치는 표현형식으로 웹툰 형식과 텍스트 형식으로 각각 실험 자극물을 구성하였다. 

첫 번째 컷과 마지막 컷은 실험 자극물 구분에 맞춰 동일한 내용과 형식으로 배치하였다. 

5) 주요 변인의 측정

본 연구에서는 메시지 내용(규범적 내용/정보적 내용)과 메시지 형식(웹툰 형식/텍스트 형식)으

로 조합한 네 집단의 메시지 유형을 독립변인으로 조작하였고, 이에 따라 인지적, 정서적, 행동

적 태도로 이루어진 메시지 태도와 자살예방에 대한 행동의도라는 네 가지의 종속변인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측정하였다. 그리고 수용자 개인 특성인 자살인식과 자아존중감을 통제변수

로 사용하여 자살예방 설득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1) 자살예방 설득효과

본 연구에서 자살예방 설득효과는 크게 메시지 태도와 행동의도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메시지 

태도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태도로 세분화하여 측정하였다. 

먼저 인지적 태도는 유현경과 윤유식(2011) 등의 연구를 참고해 문항을 구성했으며, ‘내용

에 대한 정보와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지식과 태도’로 조작정의 하였다. 정서적 태도는 ‘개인

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는 별도로 개인이 받아들이는 정도’로 조작정의 하였으며, 유현경과 윤유

식(2011), 강보영(2017) 등이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항목을 토대로 추출하여 구성하였다.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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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태도는 ‘내용을 접하고 나타나는 자살예방 관련 행동변화’로 조작하여 정의하였으며, 권예지와 

나은영(2011)이 선행 연구(김상훈, 1996; 장현미, 2006)를 참고하여 구성한 행동에 대한 태도 

문항을 다시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행동의도는 기존 연구(Fishbein & Ajzen, 1975)를 

참고하여 ‘내용을 접하고 난 뒤 실천하고자 하는 행동의지’로 조작적 정의를 하였고, 조삼섭과 한

규훈(2009), 한규훈(2011), 유현경과 윤유식(2011) 등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유목을 변형하

여 측정하였다. 각 변인은 Likert 5점 척도에 의해 측정하였으며, 각 변수의 측정문항은 아래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메시지 태도와 행동의도에 대해 하위 요인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파악하고자 요인분석을 실

시하였다. 주축 요인 추출을 실시하였고, 베리멕스 회전을 한 결과, 15개 항목 중 정서적 태도와 

행동의도, 인지적 태도의 타당도를 저해하는 네 항목을 제거하였고, 총 11개 항목으로 요인분석

을 실시하였다. KMO 척도는 0.84로 나타났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도 유의확률이 

.05 미만으로 나타나 요인분석 모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누적분산이 62.75로 나

타나 구성된 4개 요인의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각 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항목을 보

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 요인에는 3개의 항목이, 네 번째 요인에는 2개의 항목이 포함되

어 있으며, 기존 메시지 태도의 문헌연구를 통해 고찰한 메시지 태도의 특성과 맞는 행동적 태

도, 정서적 태도, 인지적 태도, 행동의도로 각각 명명하였다. 요인 적재 값은 모두 0.4 이상으로 

측정 도구의 전반적인 타당도를 만족시켜 추가적인 항목 제외나 조정 없이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1> 참조). 

구분
요인

1 2 3 4

메시지

태도 

행동적

태도

위 내용을  보고 난 후 대학(원)생들은 자살하고 싶은 마

음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
.84 .12 .24 .20

위 내용을 보고 난 후 나는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
.81 .21 .13 .08

위 내용을  보고 난 후 중․고등학생들은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
.72 .20 .25 .22

정서적 

태도

이 내용이 마음에 든다. .23 .80 .202 .19

이 내용에 공감이 간다. .19 .73 .272 .14

이 내용은 관심이 간다. .17 .56 .33 .47

표 1. 자살예방 설득효과 측정 도구의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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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아존중감과 자살인식 등도 자살예방 설득효과에 영향을 줄 것으로 고려되는 개인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인 메시지 유형에 따라 종속변수인 메시지 태도

와 행동의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봄에 있어 자아존중감과 자살인식과 관련한 변인을 통

제하여 살펴보았다. 

(2) 자살인식

유현재와 임재성, 그리고 김인기(2012)는 자살인식이 자살예방 관련 메시지들을 개인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였다. 이것은 자살이 자살인식에서 자살 의도, 자

살 시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진행되기 때문이다(박병금, 2007; 이정숙⋅권영란⋅김수진⋅최봉

실, 2007). 자살인식이 수용자의 자살예방 메시지 태도나 행동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선행연구는 없었지만, 다만 메시지의 설득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용자의 개인특성은 

메시지의 내용이나 주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추론하고 있다(유현재․조은성, 2013). 자살

과 관련한 많은 연구들은 자살인식을 통해 그 현상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엄태완, 

2007), 이는 자살인식이 자살의 위험요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Cohen, Colemon, Yaffee, 

& Casimir, 2008). 따라서 자살인식은 자살예방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자살인식 측정은 이미 여러 선행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는 서울시정신보건사업지원단 

(2007)의 <스트레스 위험요인과 상담에 관한 서울시민 인식조사>의 문항을 참고하여 사용한 유

현재와 조은선(2013)의 문항을 가져다 적용하였다. 이중 자살예방가능 인식과 자살뉴스 관심수

구분
요인

1 2 3 4

인지적 

태도

이 내용은  자살예방에 대한 지식을 높여준다. .13 .14 .63 .14

이 내용은 설득력이 있다. .28 .25 .61 .15

이 내용은 자살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14 .18 .58 .11

행동의도

이 내용을 보고난 후 관련 정보를 더 찾아보고 싶다는 생

각이 들었다.
.11 .14 .19 .81

이 내용을  보고 난 후 기회가 된다면 자살예방을 위한 노

력에 동참하고 싶어졌다.
.21 .18 .12 .63

아이겐값 2.16 1.76 1.51 1.48

공통분산(%) 19.59 15.96 13.76 13.45

누적분산(%) 19.59 35.55 49.30 62.75

KMO=.84, Bartlett’s x2=595.01(p <.05)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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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과 관련한 두 문항을 제외한 8개의 문항을 자살에 대한 부정적 인식 문항으로 구성하였는데 신

뢰도 분석 결과 크론바흐 알파값이 0.73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8개 문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떠한 경우라도 자살은 

옳지 않다”, “자살은 가족들을 저버리는 행위이다”, “자살은 윤리적으로 심각한 죄를 짓는 것이

다”, “자살을 하면 어떤 문제라도 해소될 수 있다”,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

을 것도 같다(역코딩)”, “자살도 개인이 할 수 있는 하나의 선택이다(역코딩)”, “자살은 개인의 권

리이다(역코딩)”, “자살은 우리나라의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이다”로 구성되어 있다. 

(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의 이미지에 대한 호의적이거나 비호의적인 태도’로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

가를 의미하는데, 삶의 만족도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은 자신을 수용하

고, 좋아하며, 스스로를 가치 있는 인간으로 느낀다고 볼 수 있다(Rosenberg, 1986). 자아존중

감이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자아 인식이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자아존중감

이 낮을수록 자아 인식 역시 낮게 평가한다고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원인 중 성장과정에서 주

변 사람들과의 친분관계나 성적, 가정 내의 불화 등이 낮은 자아존중감을 형성시키고, 미래에 대

해 절망과 비관을 증대시켜 간접적으로 자살 행동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자

존감이 높은 사람은 사회적 일탈행위나 외부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

(Cambell & Lavalee, 1993). 우형진(2008)은 자존감에 따라 개인의 일탈행위 정도에 차이

가 나타난다고 하였고, 자살 의도 역시 스트레스, 충동성, 불안정성 등 심리적 불안정 상태에서 

유발되기 때문에 자존감 수준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다(이정기․최믿음, 2011). 또한 대

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질수록 자살생각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도출한 연구(정하윤․정귀임, 

2013)와 대학생의 자살생각 횟수가 많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이여진․

고정자, 2010), 청소년 역시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자살 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박병금, 2007)들을 통해서도 자아존중감이 자살예방 설득효과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된다. 

유현재와 조은선(2013)도 자아존중감이 자살예방 설득효과를 다르게 나타나게 할 수 있다고 연

구를 통해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살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앞서 언급한 

자살인식과 함께 자아존중감을 고려하여 독립변수인 메시지 유형에 따라 종속변수인 메시지 태

도와 행동의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봄에 있어  두 변인을 통제하여 살펴보았다. 

자신에 대한 태도에 대한 측정인 자아존중감은 학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로젠버그

(Rogenberg, 1965)의 자아존중감척도(Self-Esteem Scale)를 사용하였다. 로젠버그(Rosen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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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는 자아존중감을 ‘본인을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존중하며 자신의 한계를 인지하는 것

에 대한 주관적 평가’라고 정의하였는데,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자신의 행동에도 책임감을 인식하

게 된다고 하였다. 이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설문에서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10개 문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나는 내 자신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는 편

이다”, “나는 내가 때로는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역코딩)”, “나는 다른 사람만큼 일이나 

학업에서 성과를 낼 수 있다”, “나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나는 별로 자랑할 것이 없다(역

코딩)”, “나는 내 자신이 때때로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느낀다(역코딩)”, “나는 다른 사람만큼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대체로 실패자라고 생각한다(역코딩)”, “나는 내 자

신을 스스로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역코딩)”, “나는 내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

고 있다”로 구성되어 있다. 

(4) 주요 변인의 신뢰도 검증

주요 변수 항목에 대한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크론바흐 알파계수(Cronbach’s 

α)를 이용해 내적 일관성에 의한 측정 도구의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인지적 태도 0.71, 

정서적 태도 0.85, 행동적 태도 0.88, 행동의도 0.73, 자살인식 0.73, 자아존중감 0.85 등 모두 

0.7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의 신뢰도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를 통해 

신뢰도를 저해하는 항목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어 더 이상의 문항 제거 없이 분석을 진행하였다. 

3. 연구결과

1) 메시지 유형(내용) 조작 검증

본 연구는 별도의 사전조사 없이 본 실험연구를 진행하였기에, 실험 설문지 내에서 실험 자극물

의 타당도를 검증하는 설문문항을 통해 피험자들이 규범적 내용과 정보적 내용으로 잘 인식했는

지 알아보았다. 집단 간 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문항 간 신뢰도에 있어 규범적 내용 문항(N 

= 59)의 크론바흐 알파값은 0.55, 정보적 내용 문항(N = 58)의 크론바흐 알파값은 0.72였다.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크론바흐 알파값이 0.6 이상인 것을 신뢰도가 적절한 수준으로 정의내

리는 경우가 많으나 탐색 연구에서는 최소 0.5 이상이면 허용 가능하다는 연구(Nunnally, 

1978)도 있어, 본 연구에서 해당척도의 신뢰도가 0.5를 넘은 만큼, 연구를 진행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되었다. 아래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피험자들이 규범적 내용(M = 3.16, t = 4.32,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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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1)과 정보적 내용(M = 3.55, t = -6.65, p < .001)의 처치 목적에 맞게 메시지를 지각

한 것으로 실험 처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2) 메시지 유형(내용과 형식)에 따른 자살예방 설득효과

<연구가설 1>은 메시지가 규범적 내용인지 정보적 내용인지에 따라 자살예방 설득효과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규범적 메시지를 접한 수용자와 정보적 메

시지를 접한 수용자의 메시지 태도와 행동의도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

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행동적 태도(t = 3.37, p < .01)에서 메시

지 내용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데, 규범적 내용(M = 2.60)이 정보적 내용(M = 2.06)보

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지적 태도, 정서적 태도, 행동의도의 경우 메시지 내용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처럼 일부 종속변인에 대해서만 메시지 내용에 따른 설

득효과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연구가설 1>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한편, 메시지가 웹툰 형식인지 텍스트 형식인지에 따라 자살예방 설득효과가 다르게 나타

날 것이라고 예측한 <연구가설 2>의 경우 종속변수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기각

되었다. 

종속변수 메시지 내용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t p

메시지 태도

인지적 태도
규범적 59 2.62 0.77 

-0.97 .336
정보적 58 2.75 0.77 

정서적 태도
규범적 59 2.53 0.90

1.89 .061
정보적 58 2.22 0.89 

행동적 태도
규범적 59 2.60 0.82 

3.37** .001
정보적 58 2.06 0.92 

행동의도
규범적 59 2.63 0.88 

1.26 .212
정보적 58 2.43 0.80 

*p < .05, **p < .01, ***p < .001

표 3. 메시지 내용에 따른 설득효과 차이

항목 N
평균 t-test

규범적 메시지 정보적 메시지 평균차 t p

규범적 59 3.16 2.47 .69 4.32*** .000

정보적 58 2.74 3.55 -.81 -.6.65*** .000

*p <. 05, **p < .01, ***p <. 001

표 2. 메시지 유형 조작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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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시지 유형(내용과 형식)이 설득효과에 미치는 영향

(1)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먼저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주

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일부 변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자살인식은 자아존중감(r = .34, p < .001), 정서적 태도(r = .26, p < .01), 행동적 

태도(r = .24, p < .05)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자아존중감은 인지적 태도, 정

서적 태도, 행동적 태도, 행동의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메시지 태도와 행

동의도는 서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인지적 태도는 정서적 태도(r = .53, p < .001), 행동

적 태도(r = .456, p < .001), 행동의도(r = .35, p < .001)과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

를 나타냈고, 정서적 태도는 행동적 태도(r = .48, p < .001), 행동의도(r = .48, p < .001)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행동적 태도는 행동의도(r = .38, p < .001)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표 4> 참조). 

(2) 메시지 유형에 따른 설득효과 차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확인하였기에 이번에는 메시지 유형에 따라 주요 변수의 평균이 유의한 차이

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종속변수가 두 개 이상일 때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자 사용하는 다변량 분산분석(MANOVA)과 사후검증(Turkey)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메

시지 태도인 인지적 태도, 정서적 태도, 행동적 태도와 행동의도를 분석하였는데, 메시지 유형

(내용과 형식)은 자살예방 설득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 <연구가설 3>은 부분

변수 1 2 3 4 5 6

1. 자살인식 1

2. 자아존중감 .34*** 1

3. 인지적 태도 .09 .02 1

4. 정서적 태도 .26** .06 .53*** 1

5. 행동적 태도 .24* -.03 .46*** .48*** 1

6. 행동의도 .14 .05 .35*** .48*** .38*** 1

M 3.19 3.34 2.69 2.38 2.33 2.53

SD 0.58 0.60 0.76 0.91 0.91 0.85

*p < .05, **p < .01, ***p < .001

표 4.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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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지지되었다(<표 5> 참조).

Levene의 검정을 한 결과, 등분산 가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메시지의 유형에 따라 종속변수 중 행동적 태도와 행동의도에서만 유의미하게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행동적 태도에서는 텍스트 유형의 규범적 메시지가  웹툰과 텍스트 유

형의 정보적 메시지에 비해 유의미하게 행동적 태도에 설득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의

도에서는 웹툰 유형보다 텍스트 유형에서 규범적 메시지의 설득효과가 더 높게 나타났다. 사후검

정 결과, 종속변수인 행동적 태도와 행동의도는 부분적으로 집단 간 뚜렷한 차이가 유의하게 나

타났다(p ＜ .05). Pillai’s Trace를 사용한 검증 결과, 메시지의 유형에 따라 종속변수인 인지

적 태도, 정서적 태도, 행동적 태도와 행동의도에 대한 설득효과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 = 0.28, F(12,336) = 2.92, p < 0.1, 부분 에타 제곱 = .094). 

종속변수 독립변수 N M SD
Pillai’s 

Trace
F p

Post-hoc

(Turkey)
ηp2

메

시

지

태

도

인지적 태도

규범적*웹툰 30 2.51 0.81 

.28

(2.92**)

.71 .546 .02

정보적*웹툰 29 2.72 0.82 

규범적*텍스트 29 2.72 0.71 

정보적*텍스트 29 2.78 0.73 

합계 117 2.68 0.77 

정서적 태도

규범적*웹툰 30 2.52 0.99 

1.22 .305 .03

정보적*웹툰 29 2.26 0.90 

규범적*텍스트 29 2.54 0.81 

정보적*텍스트 29 2.17 0.90 

합계 117 2.38 0.91 

a. 규범적*웹툰 30 2.42 0.93 

행동적 태도

b. 정보적*웹툰 29 1.94 0.93 

5.03** .003 c>b,d .12
c. 규범적*텍스트 29 2.78 0.65 

d. 정보적*텍스트 29 2.17 0.91 

합계 117 2.33 0.91 

행동의도

a. 규범적*웹툰 30 2.35 0.93 

2.98* .035 c>a .07

b. 정보적*웹툰 29 2.50 0.77 

c. 규범적*텍스트 29 2.91 0.74 

d. 정보적*텍스트 29 2.53 0.84 

합계 117 2.53 0.85

*p ＜ .05, **p ＜ .01, ***p ＜ .001

표 5. 메시지 유형에 따른 설득효과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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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시지 유형에 따른 설득효과 영향

한편, 메시지 유형에 따라 메시지 태도와 행동의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연구가설을 검증하

기 위해 자살인식, 자아존중감을 통제변인으로 입력하여 공분산분석(ANCOVA)을 실행하여 분

석하였다.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형에 따른 설득효과의 차이는 행동적 태도(F = 3.65, 

p < .05)와 행동의도(F = 3.28, p < .05)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공분산분석에 활용된 공변량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보면 자살인식은 종속변수인 정

서적 태도와 행동적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 자아존중감은 모든 종속변수에

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자살예방 설득효과 간 영향

그리고 <연구가설 4>의 메시지 태도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 = 13.564, p < .001). 회귀

모형의 설명력은 26.5%(수정된 R제곱은 24.5%)로 나타났다.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2의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는 없다고 평가되었고, 분산팽창지수(VIF)도 

모두 10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

종속변수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메시지 태도

인지적 태도

자살인식 1.026 1 1.03 1.74 .190

자아존중감 0.06 1 0.06 0.10 .753

유형 1.68 3 0.56 0.95 .421

오차 64.95 110 0.60 　 　

정서적 태도

자살인식 7.48 1 7.48 9.93* .002 

자아존중감 0.28 1 0.28 0.38 .541

유형 1.10 3 0.37 0.49 .691

오차 82.90 110 0.75 　 　

행동적 태도

자살인식 4.17 1 4.17 5.77* .018

자아존중감 1.22 1 1.22 1.68 .197

유형 7.92 3 2.64 3.65* .015 

오차 79.59 110 0.72 　 　

행동의도

자살인식 2.45 1 2.45 3.66 .058 

자아존중감 0.12 1 0.12 0.18 .674 

유형 6.58 3 2.19 3.28* .024 

오차 73.67 110 0.67 　 　

*p ＜ .05, **p ＜ .01, ***p ＜ .001

표 6. 메시지 유형에 따른 자살예방 설득효과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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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행동의도에는 정서적 태도(β = .350, p < .01)만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서적 태도가 높아질수록 행동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준화 계수

의 크기를 비교하면, 인지적 태도와 행동적 태도는 행동의도에 끼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게 나

타났다(<표 7> 참조).

4) 개인 특성에 따른 자살예방 설득효과의 차이

이번에는 수용자의 개인 특성인 성별과 한국인 여부에 따라 종속변수인 메시지 태도와 행동의도

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검증하고자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성별에서

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한국인 여부에 따라 <표 8>과 같이 유의한 차이를 보여 

<연구가설 5>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인지적 태도(t = -5.05, p < .001), 정서적 태도(t = 

-5.56, p < .001), 행동적 태도(t = -3.88, p < .001), 행동의도(t = -3.54, p < .01)에서 유

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모두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의 경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 한국인 여부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t p

메시지 태도

인지적 태도
한국인 92 2.68 0.64 

-5.05*** .000
외국인 25 3.38 0.52 

정서적 태도
한국인 92 2.15 0.83 

-5.56*** .000
외국인 25 2.89 0.51 

행동적 태도
한국인 92 2.17 0.89 

-3.88*** .000
외국인 25 2.92 0.70 

행동의도
한국인 92 2.59 0.87 

-3.54** .001
외국인 25 3.24 0.53 

*p ＜ .05, **p ＜ .01, ***p ＜ .001

표 8. 한국인 여부에 따른 주요변수 평균비교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p VIF

행동

의도

(상수) 1.12 0.26 　 4.26 .000

인지적 태도 0.09 0.11 .08 0.82 .416 1.50

정서적 태도 0.33 0.09 .35 3.51** .001 1.53

행동적 태도 0.17 0.09 .18 1.89 .061 1.40

F=13.56(p<.001), R2=.27, adjR2=.25, D-W=1.95

*p＜ .05, **p＜ .01, ***p＜ .001

표 7. 주요변수 간 영향력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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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설득효과에 대한 성별과 한국인 여부의 주효과와 성별과 한국인 여부 간 상호작용 효

과를 추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이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인지적 태도(F = 

6.742, p < .05)와 정서적 태도(F = 6.203, p < .05)에 대해서만 한국인 여부의 주효과가 유

의하게 나타났고, 성별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별과 한국인 여부

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표 9> 참조). 

4. 결론 및 논의

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메시지의 유형이 자살예방 설득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았다. 보다 구

체적으로 규범적 혹은 정보적 내용의 메시지 내용과 웹툰과 텍스트로 나눈 메시지 형식에 따라 

자살예방 설득효과로서의 인지적 태도, 정서적 태도, 행동적 태도와 행동의도에 어떤 차이가 나

타나는지 파악하였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성별과 한국인 여부에 따른 설득효과 차이를 살펴보

았다. 또한 기존 연구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 종속변수인 자살예방 설득효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변인 변수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η2 p

메

시

지

태

도

인지적 태도

성별 0.00 1 0.00 0.00 0.00 .975

한국인 여부 3.28 1 3.28 6.74* 0.06 .011

성별ｘ한국인 여부 0.17 1 0.17 0.34 0.00 .559

오차 54.89 113 0.49 　 　

정서적 태도

성별 0.23 1 0.23 0.31 0.00 .577

한국인 여부 4.50 1 4.50 6.20* 0.05 .014

성별ｘ한국인 여부 0.00 1 0.00 0.00 0.00 .991

오차 81.96 113 0.73 　 　

행동적 태도

성별 0.20 1 0.20 0.27 0.00 .605

한국인 여부 1.11 1 1.11 1.52 0.01 .220

성별ｘ한국인 여부 1.45 1 1.45 1.99 0.02 .161

오차 82.15 113 0.73 　 　

행동

의도

성별 0.07 1 0.07 0.11 0.00 .747

한국인 여부 1.88 1 1.88 2.98 0.03 .087

성별ｘ한국인 여부 0.61 1 0.61 0.97 0.01 .327

오차 71.07 113 0.63 　 　

*p ＜ .05, **p ＜ .01, ***p ＜ .001

표 9. 자살예방 설득효과에서 조절변수의 상호작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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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된 자살인식과 자아존중감 변수를 통제하여 메시지 유형이 자살예방 설득효과에 미치는 영

향을 측정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메시지 내용에 있어 규범적 내용이 정보적 내용보다 자살예방 설득효과에 있어 부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행동변화를 의미하는 행동적 태도에서 설득효과

가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웹툰과 텍스트로 구분한 메시지 형식에 따른 자살예방 설득효과는 유의하지 않게 나

타났다. 

셋째, 메시지 유형(내용과 형식)은 자살예방 설득효과에 부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행동적 태도와 행동의도에서만 유의한 집단 간 차이를 나타냈다. 특히 텍스트 유형의 규범적 메

시지가 유의미한 설득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자살인식과 자아존중감을 통제하

고 메시지 유형에 따른 자살예방 설득효과 차이를 검증한 결과 역시 행동적 태도와 행동의도만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넷째, 자살예방 설득효과와 관련하여 메시지 태도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

과, 정서적 태도만 행동의도에 유의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자살예방 설득효과 관련 주요변수 간

에 서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다섯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개인 특성에 따른 자살예방 설득효과에 차이를 나타내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한국인보다 외국인의 경우 메시지 태도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메시지 태

도와 행동의도에 대한 개인 특성의 상호작용 효과에서는 한국인 여부에서만 인지적 태도와 정서

적 태도에서 부분적으로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고, 성별은 주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성별과 한국인 여부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함의와 한계점

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자살예방을 위한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메시지 내용에 있어 규범적 내용이 정보적 내용보다 자살예방 설득효과에 있어 부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사회적 영향의 자살예방 설득효과를 일부 입증했다. 따라서 자살예

방 공공캠페인이나 메시지 제작 시 규범적 내용의 문구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한 행동

변화 유도에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메시지 형식에 따른 자살예방 설득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나진 않았지만, 메시지 내용

과 형식을 결합했을 경우 행동적 태도와 행동의도에서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 실험자극물로 제시한 메시지 내용과 형식의 혼합을 실제 자살예방 설득 메시지 제작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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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시도해 봄직하다. 메시지 형식에 있어 웹툰의 경우는 이미 자살예방 뿐만 아니라 각종 헬스커

뮤니케이션 캠페인용으로 다수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특히 유의하게 나타난 것은 

텍스트 유형의 규범적 메시지로 실제 다수의 웹툰이 건강 관련 설득에 사용되고 있는 것과는 상

충되는 지점이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웹툰의 포맷 상의 한계로 볼 수도 있으나, 반대로 수용자

에게 텍스트가 더 명확하게 전달되었을 가능성과, 규범적 메시지 내용 자체가 메시지 형식으로서

의 웹툰보다 텍스트에 더 효과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또한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메시지의 비주얼적 요소와 언어적 요소는 경우에 따라 수용자에게 다르게 작용할 수 있으

며, 설득효과의 차이를 유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자살인식과 자아존중감의 경우 통제했을 경우 행동적 태도와 행동의도에 유의한 차

이를 나타냈는데, 이는 자살인식과 자아존중감이 자살예방 설득효과에 주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

을 역설하고 있다. 특히 자살인식의 경우 다른 종속변수들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이는 

부정적 자살인식의 완화를 위한 노력이 자살예방 설득효과와도 의미있게 연관지어질 수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자살예방 설득효과 관련 주요변수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

데, 이는 향후 자살예방 전략 시 각 변수 간 상관관계를 고려해 그 태도에 대한 주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인지적 태도는 정서적 태도, 행동적 태도, 행동의도 모

두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정서적 태도는 행동적 태도와 행동의도와, 행동적 태도는 행동의

도와 상관관계를 나타낸 만큼, 자살예방 설득을 위한 공공캠페인 제작 시에 이성이나 정서 한쪽

에 치우치거나 어필하는 방식이 아닌 태도와 행동 변화를 함께 공략할 수 있는 설득전략을 구사

해야 한다. 

끝으로 사회적 영향을 메시지 내용에 대입해 독립변수로 활용한 사례는 기존 연구에서 없

었지만, 집단주의 문화에 기반한 우리사회의 정서적 특징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살예방 설득을 

위한 다양한 공공캠페인및 공익광고의 추세를 살펴볼 때 향후 자살예방을 위한 설득작업의 효과

성 제고와 자살예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메시지 제

시에 있어 활용매체에 적합한 메시지 내용과 형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세분화와 차별화 전

략이 주요할 것이다. 예컨대 메시지의 내용과 형식의 구애를 덜 받고 자살예방에 대한 다양한 표

현을 가능하게 하는 청소년과 대학생 대상 웹툰 공모전의 경우 자살예방 설득이 절실한 대표집단

과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통로로서 적절한 활용사례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유의미한 함의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실험 대상자가 대학생으로 한정되어 있고, 일회성 메시지 노출을 통해 메시지의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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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측정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또한 성별, 국적별 피험자의 분류가 고르

지 않다는 점도 한계점이다. 특히 한국인 여부에 대한 파악에 있어 한국인이 아닌 외국학생들의 

정확한 국가분포와 문화적 차이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아쉬움이 남는

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실험대상에 있어 생애주기별 피험자수를 

대폭 늘려 연구 타당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성별이나 한국인 여부에 따라 자살에 대한 인식이나 

자아존중감 등의 개인적 특성이 이질적일 가능성이 높고, 메시지 유형과 소구 유형에 대한 반응

도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 또한 이어지길 기대한다. 그리고 성별과 국적에 따른 자살예방 

설득효과의 단순 차이만을 확인하였기에 향후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인 메시지 유형이 자살예방 

설득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성별과 한국인 여부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조절효과에 대

한 추가 연구를 진행하여 연구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도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규범적 메시지 유형의 척도 구성의 경우 이론적 논의를 통해 적합하게 구성되었으나, 

신뢰도 분석에서 크론바흐 알파값이 다소 적게 제시되었다. 연구결과에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탐색 연구에서는 최소 0.5 이상이면 허용되므로(Nunnally, 1978), 연구를 그대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규범적 메시지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의 이론적 논의를 통한 연구가 현실과 다를 가능성

을 내포하므로 추후 관련 연구에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컨대 본 연구에서는 실험 자극

물에 등장한 규범적 영향을 주는 준거집단이 부모로 설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대학생들의 자살예

방 설득을 위한 규범적 영향에 있어 더 효과적인 준거집단은 또래집단 등이 될 수 있으며, 본 연

구에서는 준거집단의 범위까지 고려하지는 못하였다

셋째, 메시지 유형으로 제시된 웹툰의 경우 본질적인 웹툰의 정의에 적합하기 위해선 스크

롤이 가능한 더 많은 컷으로의 구성이나,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옆으로 넘겨지는 

컷툰 방식 등 보다 정교한 메시지 형식으로서의 웹툰 구성이 필요하므로 향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덧붙여 최근 다변화되고 있는 전달매체의 특성을 고려해 단순한 인쇄이미지 뿐만 아니

라 동영상과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에서의 설득효과를 추가 실험함으로써, 자살예방 설득효과의 

입체적인 고민을 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층과 청년층, 중장년층의 매체별 접촉빈도나 

친숙함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향후 실험처치 시에 이러한 실험매체와 상황별 조작점검을 보다 다

양화하고 어떤 요인들이 자살예방 행동의도를 이끄는지 세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메시지 유형과 더불어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장인물과 대사처리의 다양화 등 메시지의 속

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병행된 연구가 추가된다면 유의미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렇게 함으로써, 연구의 소기의 목적인 자살예방 설득의 긍정적인 효과가 달성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우리사회의 이슈인 자살문제에 대한 진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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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식을 가지고 사회적 영향이 자살예방 설득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나

름의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사회적 영향의 메시지 내용임에도 메시지 형

식에 따라 다르게 소구될 수 있는 만큼, 향후 자살예방 설득을 위한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메시

지 유형이 어떻게 조합되느냐가 태도를 변화하게 하고, 자살예방 행동으로 이끄는 실질적인 키포

인트가 될 것이다. 또한 아직은 걸음마 단계인 헬스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의 자살예방 관련 설득

효과 연구를 통해 해당 연구자와 자살예방 캠페인을 진행하는 실무자, 관련 주제에 관심이 있는 

독자 등에게 새로운 함의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앞으로 보다 많은 후속연구를 통

해 자살예방 메시지 전략이 우리사회의 행복과 안녕에 보다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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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실험에 사용된 메시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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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Preventive Persuasion on 
Suicide Intention
Focusing on Normative vs. Informative Social Influence

Hwang, Aeri

Ph. D. Student, Department of Mass Communications, Sogang University

Na, Eun-Yeong

Professor, School of Media, Arts, and Science, Sogang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how the impact of preventive persuasion on suicide intention depends on the 

contents of messages and message formats, based on normative vs. informative social influence. We 

explored how the normative vs. informative persuasive messages affect cognitive, emotional, behavior 

attitudes and behavior intention. In the experiment, 117 participants were assigned to 2(normative vs. 

informative) x 2(webtoon vs. text) factorial design conditions, and answered for the measurement of 

dependent variabl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normative message was more persuasive than the 

informative message. We also examined how gender and nationality(Koreans vs. foreigners) can affect 

the effects of suicide prevention persuasion, and how the differences in message attitudes and 

behavioral intentions vary depending on the type of messages. The size of the messages' persuasive 

influence on attitudes and behavior intentions differed depending on the participants' nationality. 

Which suggests that efforts should be made to pay attention to the factors in consideration of the 

correlation between each variable in the future suicide prevention strategy.

Keywords: Normative Influence, Informative Influence, Suicide Prevention, Message Attitude, Behavior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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